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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=뉴시스] 류승수가 31년째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고백했다. (사진 = 카카오TV '찐경규' 캡처) 2021.06.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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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=뉴시스]성유민 인턴 기자 = 배우 류승수가 31년째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고백했다.

23일 공개된 카카오TV '찐경규'에는 이경규처럼 공황장애를 알고 있는 유재환, 솔비, 류승수가 '공황장애 캠프'의 게스트로 출

연했다.

이날 류승수는 "31년째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. 처음 시작된 것은 1990년이었다. 공황장애라는 병명도 익숙하지 않던 시절이

다"며 운을 뗐다.

류승수는 "처음 공황장애를 느꼈을 때 버스에서 앉아 있다가 쓰러졌다. 버스 기사 아저씨가 차를 세우고 내가 괜찮은지 물었고,

겨우 정신을 차리고 집에 왔는데 갑자기 발 끝부터 내 몸이 녹는 기분이 들더라"고 떠올렸다.



이어 그는 "바닥에 누워 '내가 죽는구나' 생각했다. 그 순간 옆집 아저씨가 마당에 나온 것을 봤고 '살려주세요'라고 외쳤다. 응

급실에 갔더니,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고 당시 받은 진단명이 M.V.P라 불리는 승모판 이탈증, 심장병 진단이었다"고 털어놨다.

이를 들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는 "그 병이 공황장애와 증상이 매우 유사해서 오해를 많이 한다"며 안타까워했다.

류승수는 "한 달 입원을 했고, 이후 7년간 심장병 치료를 받았다. 그 후 뒤늦게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지만, 치료 시기를 놓쳐 만

성이 되고 말았다"고 덧붙였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ymsung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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